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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봄여름에는 자연스러움과 과장됨이 적절한 조

화를 이루는 메이크업이 유행할 전망이다. 특히 아이 메

이크업은 자연스러운 눈썹, 다시 돌아온 스모키, 글리터 

포인트 등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올랐다.

◇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‘사자 눈썹’

손질하지 않은 눈썹 모

양이 런웨이를 장악했다. 

일명‘사자 눈썹’(Lion M 

-ane Eyebrow)이라고 불

리는 이 눈썹 모양은 사자

의 갈기처럼 결이 살아 있

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

다. 눈썹 숱이 많거나 강

렬한 인상을 연출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. 

사자 눈썹은 눈썹 꼬리부분의 잔털을 깨끗하게 정돈하

지 않아도 연출할 수 있다. 앞머리와 아치 중간까지 자연

스럽게 잔털을 정리해 눈두덩을 환해 보이게 하는 정도로 

충분하다. 눈썹 색이 옅은 편이라면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

것도 좋다. 그 다음, 브로우 펜슬로 눈썹 앞머리를 사선으

로 빗듯이 채워 그린다. 이때 선 모양이 뭉개지지 않게 힘

있게 선을 그린다. 눈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진하게 채운

다.  마지막으로 투명 또는 헤어 컬러와 비슷한 브로우 마

스카라로 눈썹을 빗는다. 눈썹 앞머리는 위로 향하게 빗

어 결을 강렬하게 살리면 완성이다.

◇ 눈두덩 가득 ‘짙은 스모키’

지난 시즌까지 복고의 

영향으로 눈과 입술 모

두 강렬하게 표현한 화장

법이 인기였다면, 올해는 

본연의 입술 색을 살린 립 

메이크업과 조합한 스모

키 메이크업이 트렌드다.

먼저 눈두덩 전체에 음

영 섀도를 펴 발라 윤곽을 잡는다. 다음 눈두덩 또는 눈 

앞머리에 포인트 컬러를 발라 눈매를 시원하게 연출한다. 

속눈썹을 뷰러로 한껏 집어 올리고 마스카라를 발라 마

무리한다. 이러한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는 

눈썹을 머리카락과 비슷하거나 밝은색으로 물들이고 결

을 살리면 과한 느낌을 덜 수 있다.

◇ 봄처럼 화사하게 ‘컬러풀’ & ‘글리터’ 섀도

봄여름에 항상 패션계

에서 사랑받는 비비드 컬

러를 눈두덩에도 발라보

자. 

비비드 톤의 아이섀도

는 다가오는 봄여름에 유

행할 예정인 건강한 오렌

지빛 치크 표현과 채도 높

은 레드 립에 잘 어울리니 참고한다. 컬러 섀도를 바른 눈

에 짙고 선명한 아이라인과 속눈썹을 연출했다면 입술은 

혈색을 살릴 정도의 촉촉한 MLBB 색상으로 마무리한다. 

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바른 뒤 글리터 섀도로 눈동자 위, 

눈 앞머리를 가볍게 밝히면 움직일 때마다 매력적으로 빛

나는 눈매를 만들 수 있다. 

◇ 존재감 뿜뿜 ‘언더 라인’

언더 라인과 속눈썹 화

장만으로 트렌디한 룩으

로 변신할 수 있다. 

눈동자 바로 아래부터 

눈꼬리까지 점막을 펜슬 

또는 젤 아이라이너로 채

운다. 눈 가로길이가 짧은 

편이라면 눈꼬리 부분은 

점막이 아닌 속눈썹 사이에 라인을 채워 그린다. 그 다음, 

눈 중앙부터 앞머리까지 속눈썹을 채우듯이 라인을 그린

다. 눈물샘 가까이 갈수록 라인을 속눈썹 라인을 벗어나

게 아래로 그리고 존재감 있는 라인을 완성한다. 언더 라

인을 그렸을 때 눈이 답답하게 보인다면 속눈썹에 힘을 

주자. 과거 유행했던 속눈썹끼리 붙는 모양이 아닌 속눈

썹 모 자체가 도톰해 보이게 그리는 것이 포인트다.

2019 아이 메이크업 트렌드 “강렬하게 화사하게”


